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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e Role of Type

문자의 역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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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을 수 있는 문자, 읽을 수 없는문자, 

  볼 수 있는 문자, 볼 수 없는 문자

신재호는 대학교 2학년 때 휴학을 하고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4년 동안 일 

했으며, 지금은 종로구에서 '신재재호호'라는 상호로 개인 스튜디오를 운영 

중이다. 디자인 에이전시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클라이언트를 상대하며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패키지를 주로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상업과 예술의 

경계를 무뎌지게 하고 싶음에 지속적으로 타이포그래피와 그래픽을 활용한 

본인만의 색을 투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과거부터 문자의 역할은 의사 전달을 위한 매개체의 역할로 존재했다. 

하지만 과거에도 문자의 역할은 읽기 위함의 기능보다 보기 위함의 기능에 

충실한 문자도 존재해왔다. 현대에 이르러 문자는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 

만이 아니라 조형물, 감정, 소리 등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나는 문자에 다양한 역할을 맡기고, 보고 읽는 이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과 오류가 발생하는 것에 흥미를 느껴왔고, 이러한 생각을 나와 

클라이언트와의 협상과 재협상 과정을 반복하며 지속적으로 전시작업이나 

상업활동에 투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문자의 역할에 대한 고민과 작업들

문자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던 시기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대학교 

과제였던 가상의 산악음악 페스티벌 포스터 작업에서는 나무의 나이테를 

음파에 영감 받아 작업했다. [그림 1]

 이 당시 처음으로 문자를 분해하거나 재조합한 것으로 기억한다. 

마찬가지로 대학교 과제였던 가상의 재즈 페스티벌 포스터 작업에서도 

명조의 대비를 극단적으로 나누고 공간을 넓혀 어둠속에서 빛나는 별빛을 

이미지화하여 표현하였다. [그림 2]

 직전 작업에서 문자의 기본 베이스를 많이 파괴하였다면 이 작업에 

서는 문자의 기본 베이스는 지키면서 특징을 담으려고 노력했다.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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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18년에 참여한 전시 오픈 리센트 그래픽 디자인 2018의 공식 

포스터를 디자인 했다.  18일간 열리는 이 전시에서 6종의 포스터가 3일 씩 

타이머의 기능을 하는데, 포스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지며 이는 전시 

기간의 소진을 일정한 간격, 즉 1-3 일, 4-6일, 7-9일, 10-12일, 13-15일, 

16-18일 순으로 나타내어 전시 운영자와 관객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포스터 디자인에는 전시의 정체성, 참여 작가, 시간, 최근의 사건 등이 

참조점으로 작용했고 최대한 많은 타이포그래피의 표현 방식에 신경 썼다. 

[그림 2] 

가상의 산악음악 페스티벌 포스터, 2017

[그림 1] 

가상의 산악음악 페스티벌 포스터, 2017

27
4



 2019 타이포잔치 다면체 섹션에 참여한 작업 ‘다[소]면[통]체’ ‘P[c]O[

o]L[m]Y[m]H[u]E[n]D[i]R[c]O[a]N[t]S[e]’는 과거부터 문자가 분해되고 

조합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현대의 문자는 의사소통에 국한되지 않고 조형물 

역할을 하는 독립적인 다면체라는 생각을 현대의 ‘구글 라이브 번역기’라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해 의사 전달 매체로서의 문자와 다면체로서의 

문자의 경계에 대해 고민해보았다. [그림 3]

 호텔 수선화의 아이덴티티 디자인에서는 수선화의 한글 자음을 

활용한 심볼을 제작하여 다양한 매체에 적용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진 

아이덴티티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그림 4], [그림 5]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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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다[소]면[통]체’  

‘P[c]O[o]L[m]Y[m]H[u]E[n]D[i]R[c]O[a]N[t]S[e]’

[그림 4] 

호텔 수선화 포스터

[그림 5] 

호텔 수선화 아이덴티티 시스템

[그림 4]

[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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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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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븐프라임이라는 기업의 공상과학(Sc-Fi) 컨셉을 하고 있는 

K-Beauty 화장품을 위한 아이덴티티 시스템, 전용서체, 패키징, 기타 굿즈 

디자인 진행하였다. [그림 7]

 클라이언트는 종교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아이덴티티 시스템을 

요구하였고, 나는 우주선과 반도체, 빛에 영감을 받은 아이덴티티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전용 서체는 만화나 영화에서 보았던 우주선의 마킹을 모티브로 

모듈의 기능을 가지고, 가로획과 세로획의 대비가 심하고 규칙적인 기울기와 

라운딩을 가지도록 개발되었다.

 2019년에는 규칙과 반복이라는 컨셉을 유지한 화장품 패키지와 

굿즈를 제작하였고, 2020년에는 기존 아이덴티티를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래픽을 추가한 패키지를 개발하였다. [그림 6]

[그림 6, 7] 

이븐프라임 아이덴티티, 패키지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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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그림 9]

[그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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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생활건강의 이자녹스 브랜드를 위한 I LOVE K 라는 문구를 활용한 

심볼과 그래픽을 개발하였다. ‘i’ ‘하트+K’를 조합하여 공작새의 형상을 

모티브로 문자와 이미지의 분해와 조합에 대해 중점으로 고민하며 

작업하였다. [그림 8]

 음원 스트리밍 및 방송 서비스 VIBE와 NOW의 플레이리스트 커버 

아트웍과 방송 아이덴티티 작업을 진행하였다. 매달 추가되는 다양한 장르의 

곡을 모아놓은 플레이리스트를 듣고 주로 타이포그래피를 통해 표현해냈다. 

[그림 9], [그림 10]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결합되는 리스트의 커버에는 서로 다른 서체를 

결합한다던가, 특별한 날을 위한 음악이 수록된 리스트에는 해당 이벤트를 

인지할 수 있는 형태의 타이포그래피를 표현하며 총 200여종의 

플레이리스트 커버 디자인을 진행했다. 

[그림 8] 

LG생활건강 이자녹스 브랜드 그래픽

[그림 9] 

VIBE, NOW 플레이리스트 레터링

[그림 10] 

VIBE, NOW 플레이리스트 커버 아트웍


